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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시든 일상 업무든, 정부 기관에서는 일반 대중 모두와 항상 소통할 준비태세를 

갖추어야 하며,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유행성 조류독감, 허리케인 

카트리나와 리타, 멕시코 만 기름 유출, 2010 년 10 년 주기 인구조사 등과 같은 사건은 

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효과적인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

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. 

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의 필수성을 인식한 클린턴 대통령은, 

2000 년 8 월, 행정명령 제 13166 호(PDF 파일)를 발하여, 각 연방정부 기관이 

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

있는 체계를 개발 및 실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  또한 동 명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

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을 지원할 때에도, 1964 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 6 편에 있는 

국가 출신별 비차별 조항에 따라, 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

받을 수 있도록, 연방기관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. 

그러나 2006 년 연방정부의 언어지원 실태 조사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이 모두 동 

언어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 

연방정부기관의 언어지원에 관한 2010 년 4 월의 연방 감사원 보고서 역시 이와 같은 

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, 동 감사원은 연방정부가 행정명령 제 13166 호를 더 잘 

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.  더욱이, 연방정부 기관 내에서 지난 

몇 년 동안 개최된 언어지원 회의에서 밝혀진 사실은, 연방정부는 전반적으로 몇몇 

분야에서는 언어지원 제공을 하는데 상당히 큰 발전을 보여 주었지만, 포괄적인 언어지원 

프로그램 실행은, 자원과 인력 제한 문제로, 각 연방정부 기관 사이에, 또 연방자금지원 

수혜자들 사이에,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

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언어구사능력이 제한된 

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지원 제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무부 

장관은 각 연방정부 기관이 행정명령 제 13166 호(PDF 파일) 이행을 재천명하도록 

공문을 발표했습니다.  동 공문은 정부기관들이 언어지원 개선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 

단계에 관한 개요와 민권국에서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

행정명령 제 13166 호와 언어지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
클릭하십시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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